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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갈고둥아, 하구 생태계를 부탁해!!
- 해수부, 세계최초로 인공증식에 성공한 기수갈고둥 자연방류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지난해 세계최초로 인공 증식에 성공한 해양

보호생물인 기수갈고둥 1,000여 개체를 원 서식지인 경남 고성군 미룡천 하구

일대에 방류한다고 밝혔다.

<기수갈고둥>

기수갈고둥은 하천 하구의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기수지역에 서식하는

1~2cm 크기의 작은 연체동물로, 수질이 깨끗하고 수심 50cm 이내의 물 흐름이

원활한 지역에서 서식하는 생물이다. 과거 바다와 인접한 마을 하천에서 기수

갈고둥을 쉽게 볼 수 있었지만, 최근 하천정비 등 각종 개발과 오염으로

서식지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현재는 매우 제한된 지역에서만 서식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기수갈고둥을 2016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으며, 2021년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군산대학교 연구팀과 함께 세계 최초로

인공증식 기술개발에 성공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자연생태에서 기수갈고둥을 복원하기 위해 인공증식을 통해

확보된 1,000여 마리의 어린 개체를 경남 고성군 미룡천 하구 일대에 방류

할 계획이다. 국내 기수갈고둥의 주요 서식지로 알려진 미룡천 하구 일대는

유속과 유량이 적당하고 먹이원인 부착성 규조류가 풍부하여 어린 기수갈고둥이

잘 성장할 수 있는 지역이다.

연구팀은 방류된 기수갈고둥의 사후 모니터링을 위해 방류개체의 패각에

무해한 폐인트나 형광물질 등으로 표시하여 방류하고, 방류 후 1년간 이동량

및 성장속도, 서식밀도 등에 대한 정밀 모니터링을 통해 방류사업의 효과를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수갈고둥 서식지 훼손이나 무단채집을 방지하기 위해 방류지역

주변에 기수갈고둥 서식지임을 안내하는 입간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재영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이번 기수갈고둥 자연방류는 세계

최초의 고둥류 인공증식을 통한 종복원 성공사례로써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라며, “앞으로 다양한 해양보호생물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

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참고  기수갈고둥 사후 모니터링

□ 기수갈고둥 서식지역 안내 표지판

□ 모니터링을 위한 방류개체 표시 방법

페인트 매니큐어 형광표지


